자두 극장판 신규배역 <전복할머니> 대사

 (연기 포인트 / 제주에 오래 살아온 60대 해녀 할머니가 편하게 쓰는 말투로)
(추가 요구사항 / 락커로 공연할때 제대로 신명나게, 락분위기의 노래도 잠깐씩)

1. 첫등장 / 아이들에게 고구마를 주며 전복이와 대사 주고 받음
할머니		얘들아 고구마 먹어라~
전복		할머니, 야이 윤석이랜 허는디 잘도 잘생겼지예?
(할머니~!! 여기 윤석이라고 하는데 엄청 잘생겼죠?)
할머니		으응? (윤석이 보고) 하이고~ 기여게, 밴지롱허게 잘 생겼져.
(으응? (윤석이 보고) 아이고~ 반듯하게 잘 생겼네~)
전복		나 이상형마씸. 공항에서 딱 봥 반했수게. (배시시~)
(제 이상형이에요~!! 공항에서 첫눈에 반했어요!!)

2. 전복이가 데려온 윤석이에게 밥상가득 음식을 차려주며
할머니		재게 먹으라, 식으켜. (어서들 먹어 식겠다~)
윤석		우와아…
할머니		오징어 좋아헌댄허연 막 신경썼져이, 이서방~
(오징어 좋아한데서 특별히 신경 좀 썼네 이서방)
윤석		(당황) 네-네...??
할머니		아맹봐도 우리 전복이 신랑감 닮안 허는 말이여~(흐뭇)
아무리 봐도 우리 전복이 신랑감 같아서 하는 말이여~
전복		할머니가 너랑 나랑 엄청~~~잘 어울린대.. 헤헤~~!!

3. 춤추는 해녀 할머니들과 태왁드럼치며 공연하는 모습.
(SE) 두구두구두~ 신명나는 타악기 소리
할머니		(애드립, 락커 느낌으로) 이어도~ 사나~ 이~히!!!
자두		아직 축제장에 있으려나
자두,돌돌 	우와… 전복이네 할머니잖아?
민지		(광분) 꺄아아아아~!
자두		저기 할머니..!! 전복이랑 윤석이 못 보셨어요?!
할머니		가네 저기 옆이 동굴 구경허래 갔져
(걔들 저~기 옆에 동굴 구경하러 갔다~!)
4. 공연하다가 돌이 됨 -> 다시 돌아옴.
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환호성인줄 알고 더 신명나게 드럼치다가 그대로 돌이 되심.
사건이 해결되고 돌의 저주가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공연을 이어감.
